
형광증백제 수입“불가피"
럭키, 국산화 성공 불구 내수공급 기피 … 시바가이기 압력으로

최근 럭키(대표 : 성재갑)가 스위스 시바가이기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형광증백제 개발에 성공

했음에도 불구, 자체수요를 제외하고 국내 판매없이 전량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럭키는 지난 9 1년1 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 0 0억원을 투입, 경남 월주군 온산면(연면적 5 8 0 0평㎥)

에 연산 6 0 0톤 규모의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.

그러나 럭키는 이 제품을 자체소비하고 나머지 생산분을 전량 수출할 것으로 알려져 당초 국내공급

을 기대했던 국내 4 0여 수요기업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 배경에 대해 의혹어린 추측들이 꼬리

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.

형광증백제는 주로 분말합성세제의 광백효과를 위

해 원료로 사용되는 첨단 정밀화학 첨가제로 현재

국내수요는 약 6 0 0톤으로 1 0 0억원 규모로 추정되

고 있다.

또 이 원료는 스위스 시바가이기가 전세계적으로

독점 공급해온 품목으로 한국에도 한국시바가이기

영업소가 이미 진출해 있고 싱가폴에는 스위스 본

사에서 생산된 형광증백제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

대형기지가 설치돼 있어 아시아지역 수출을 관할

하고 있다.

국내에서는 그동안 경인합성이 일부 저가품의 형광증백제가 소량 생산되었으나 전량에 의존하다시

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럭키가 고품질에 속하는 원료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형광염료 기업

은 원활한 원료 수급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한편, 럭키는 형광증백제의 수출가격을 수입가격 수준으로 맞출 방침인데 현재 스위스로부터 수입되

는 가격은 원화로 환산해 볼때 K G당 2만원~ 2만5 0 0 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형광염료의 시장점유율은 삼원산업이 50%, 경인합성 40%, 삼신화성 5%, 기타5 %로 볼 수 있는데

9 0년대 들어 섬유·제지업계의 침체로 형광염료의 전반적인 수요도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형광증백제의 수입현황은 C I F기준으로 9 1년 9 0 0톤, 92년 6 7 0톤, 93년 5 6 0톤으로 각각 전년대비

4 ~ 5 %씩 감소로 나타났다.

한편 이번에 럭키가 개발한 형광증백제는 6종류의 형광염료중 한종류로써 B S B P ( B i s s t y r y l - B i c h e n y l )

계열의 유도체에 A l c h y l기가 결합한 원료로 알려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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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광증백제 수입현황 및 형광염료 생산실적

(단위 : M/T, 1000달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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